
제106회기/ 농어촌주일(5월 29일) 총회장 목회서신

  나락 한 알도 햇빛과 빗방울, 바람을 통하여 정성껏 키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의 사랑이 전쟁과 폭력,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생명 위에 함께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5월 29일)은 제63회 총회에서 결의한 농어촌주일입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사회를 넘어, 정보통신사회, 인공지능사회를 향하여 가고 있
지만 농어업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과 교회는 도시의 발전과 도시교회의 부흥을 견인한 모판이었
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지역과 교회는 백천간두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
다. 
  제106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교단 9,341 교회 중 2,942 교회
(31.5%)가 농어촌교회이고 그 중 2280교회가 자립대상교회입니다. 농어촌사회
와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저 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
기 앞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생태계 보전과 식량안
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의 보고 지킴이이자 기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는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해서 모든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 농어촌주일을 맞이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 
16:11, 막 1:15, 행 2:47)라는 제106회기 총회 주제에 따라 농어촌교회가 복음
의 능력으로 더욱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총회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이 당부
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농어촌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은 단순히 도시교회 지원의 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주체이자 땅과 
물, 공기를 지키는 생태계 보전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
해야 하고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교회는 현재 자체만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
교회와 농어촌교회간의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교회가 생산한 안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교회가 구매하고, 농어촌주일과 추수감사절에 농어
촌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초청하고 강단을 교류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여름수련회, 청장년들의 
농어촌봉사활동, 남녀선교회 자매결연 활동, 고향교회 방문 프로그램 등을 행
동에 옮김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더욱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각 노회와 지교 회에서는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제96회 총회 허락)
가 지역별로, 노회별로 활성화되어 농어촌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어촌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
라 생명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은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제99회 총회 
허락)에 동참하여 주시고, 도시교회는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총회제정 농어촌주일을 맞이하면서 69개 노회, 9,341개 지교 회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임을 되새기며, 섬김과 나눔으로 연합하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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